
                   화학시장 정보포털 - 켐로커스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

국일제지, 신호제지 경영권 인수 차질
수원지법, 이사 직무정지 가처분에 인용결정 … 이사 6명으로 줄어

법원이 국일제지의 신호제지 경영권 인수에 제동을 걸었다.

수원지방법원은 1월11일 국일제지와 신호제지가 제기한 이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

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일제지와 신호제지가 별도의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각각 선임한 이사 6명(총 12명)의 직무집행

이 정지됐으며 신호제지의 이사는 국일제지측 3명과 신호제지측 3명 등 6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국일제지가 개최한 임시주주총회는 적법하지만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6명은 김

종곤 신호제지 대표이사의 청약을 받지 않았으므로 김종곤 대표가 이사로 승인할 때까지 직무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또 신호제지가 별도로 개최한 주주총회를 법적 근거가 없는 부존재 주주총회로 보고 신호제지가 선임한 이

사 6명의 직무집행도 정지했다.

그러나 김종곤 대표의 대표이사 직무 및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절차요건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국일제지가 신호제지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인수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된다.

국일제지 관계자는 “김종곤 대표는 별도의 주주총회를 열고 신호제지 이사를 선임한 인물”이라면서 “국일제

지가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김종곤 대표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은 말

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고등법원에 항소하고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김종곤 대표이사를 해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일제지는 2005년 12월 신호제지가 별도의 주주총회를 열고 선임한 이사 6명과 김종곤 신호제지 대표 등 7

명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국일제지가 소집한 주주총회가 개최되는 동안 신호제지가 별도의 주주총회를 열고 6명의 이사를 선임한 후 

법원에 먼저 등기하는 바람에 국일제지가 소집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의 법원 등기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신호제지도 자신들의 참여가 배제된 채 주주총회가 진행됐다며 국일제지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이사 6명

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국내 제지기업 2위인 신호제지는 국일제지가 2005년 8월 경영참여를 위해 당시 최대주주였던 아람FSI로부

터 지분을 인수하면서부터 경영권 분쟁에 휩싸였으며 69%의 우호지분을 확보한 국일제지가 임시주총에서 경

영권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호제지 경영진이 별도의 주주총회를 열고 선임한 이사 6명을 국일제지보다 먼저 수원지법에 등기

하면서 신호제지 경영권 문제는 법적 분쟁으로 비화됐다.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

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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